
스포츠 > 야구

'데이비슨과 결별' 롯데, 벨라스케즈 영입 공식 발표…3 3 만달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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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새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 (사진 = 롯데 자이언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새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롯데는 7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 트리플A 팀에서 뛰던 우완 투수 벨라스케즈와 연봉 33만 달러

(약 4억57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벨라스케즈는 2015년 휴스

턴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벨라스케즈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휴스턴, 필라델피아 필리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피츠버그를 거치며 빅리그에서 9시

즌을 뛰었고, 통산 191경기(선발 144경기)에 등판해 38승 51패 3홀드 평균자책점 4.88의 성적을 냈다. 



벨라스케즈는 2023시즌을 끝으로 빅리그 무대에 서지 못했다. 

피츠버그에서 뛰던 2023년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은 후 재활을 거친 벨라스케즈는 올해 2월 클리블

랜드와 계약하고 트리플A에서 뛰며 빅리그 진입을 노렸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벨라스케즈는 올해 트리플A에서는 18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4패 평균자책점 3.42를 작성했다. 

롯데는 "벨라스케즈는 최고 시속 153㎞의 빠른 속구와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한다. MLB 경험을 바탕으로 우

수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며 "중요한 경기에서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판단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굿이어=AP/뉴시스] 빈스 벨라스케즈. 2025.02.26

벨라스케즈는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롯데 팬 분들 앞에 서는 것이 기대된다. 팀의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는 만큼 책임감

을 가지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롯데는 올 시즌 10승을 수확한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과 결별을 택했다. 

데이비슨은 지난 7일 사직 KIA 타이거즈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이 경기가

고별전이 됐다. 

올 시즌 데이비슨은 22경기 10승 5패 평균자책점 3.65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선두권 등극을 노리는 롯데는 이닝 소

화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그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벨라스케즈는 오는 8일 입국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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